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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주담대 68%가 변동금리인데…금리가 들썩인다 중앙일보

지난 2월 말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593조6000억원)은 600조원에 육박. 이 중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593조6000억원)은 600조원에 육박

176조원에 달하는 20·30세대의 주담대 잔액 중 70%가 변동금리 대출. 그런데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개월 연속 오름세

암호화폐 급락시 인출 우려 대비하라…금감원, 케이뱅크 긴급점검 뉴스1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로 예금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사전 대응 차원에서 점검

금소법 시행 한 달, 은행 소액 펀드 판매 절반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은행들의 공모 펀드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판매금액은 소폭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소액 펀드 판매가 줄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

법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소극적인 영업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

시중은행장들, 인뱅 관련 논의 이데일리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각 은행장들은 현안과 함께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토의

금융지주는 이번 실적발표후 컨퍼런스콜에서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삼성 일가가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이 전 회장이 보유한 20.76%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족쇄 푼다…금융당국 적격성심사 재개 이데일리

빅테크의 대표주자 카카오페이가 조만간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쟁에 참전

발목을 잡았던 중국계 대주주 리스크가 사실상 해결되면서다. 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로서는 커다란 족쇄를 푸는 셈

금융위, 삼성생명 제재 넉 달째 검토만…특별한 이유라도? 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가 넉 달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손보, 신상품 개발 속도…캐롯과 투트랙 시너지 시동 데일리안

지난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면서 투자여력을 회복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신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흑자전환으로 매각할 이유가 사라진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의 비대면 채널과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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